
석유, 중국이 미국 제치고 최대…
미국, 셰일가스․심해유전 개발로 생산 증가 … 중국이 세계1위로

중국이 2013년 10월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미국 에너지정보국(IEA)에 따르면, 중국은 월간 기준으로는 2013년 10월부터, 연간 기준으로는 2014년부터

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석유 수입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미국은 석유 생산량이 2011-2014년 28% 증가해 하루 생산량이 1300만배럴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2011-2014

년 생산량이 6% 증가에 그쳐 2014년 미국의 1/3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

미국의 산유량이 중국을 훨씬 앞선 것은 셰일가스(Shale Gas)의 생산 본격화와 멕시코만 심해유전 개발 때

문인 것으로 조사됐다.

중국에너지경제연구소의 린보칭 소장은 “중국의 석유 수입량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”라며 “동요

하는 국제유가에서 얼마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린보칭 소장은 “중국은 석유 수입량에서 미국을 따라잡더라도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

하기는 어렵다”며 “따라서 중국은 에너지 안보보다는 절약과 수입다변화에 집중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 <저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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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화학저널 2013/08/13>


